
이란 석유·가스 프로젝트 수주확대
산자부, 장가네 석유장관 초청 회담 … 4개 프로젝트 수주 적극추진

장가네(Bijan Namdar Zanganeh) 이란 석유장관이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의 초청으로 방한, 4월10일 신국

환 장관과 회담을 가진데 이어 저녁에는 만찬을 가졌다.
만찬 자리에는 이란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건설·엔지니어링기업과 이란산 원유 도입량이 많은 정유

업계도 참석했다.
장가네 장관은 4월12일까지 한국에 체재하면서 현대건설, 대우건설, 대림산업, LG건설 등 플랜트업계 대표

들과 만나 석유·가스 관련 프로젝트 참여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, 여수 소재 LG석유화학 및 인천 LNG
인수기지를 방문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확인할 예정이다.

이에 따라 한국 플랜트업계의 석유·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진출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

다.

한국-이란 교역현황 (단위: 100만달러, %)

구 분
1998 1999 2000 2001

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
교 역

수 출

수 입

무역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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△227

△26.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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△44.4
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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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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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8

51.4

-

3,768

1,375

2,393

△1,018

62.6

69.5

58.9

-

2,9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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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99

△1,224

△21.1

△36.4

△12.3

-

장관회담에서 장가네 장관은 한국의 LNG 수요 및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많은 관심을 표시하는 한편, 양국간

에너지 협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.
신국환 장관은 이란의 제3위 원유 도입국으로 양국간의 안정적인 원유교역 및 비상시 소요 원유를 적기에

확보할 수 있도록 이란의 협조를 요청했다. 한국의 원유 도입액은 2001년 기준 사우디(64억달러), UAE(33억달

러), 이란(20억달러), 쿠웨이트(15억달러), 오만 (13억달러) 순이다.

한국-이란 교역품목(2001) (단위: 100만달러, %)

순
위

수 출 수 입
품목명 금액 증감률 품목명 금액 증감률

1
2
3
4
5
6
7
8
9
10

자동차
합성수지
영상기기
전자관
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
자동차부품
철강관 및 철강선
철강판
종이제품
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

163
80
69
55
44
40
30
30
28
25

36.4
14.3
34.4
79.4

△92.7
△35.7

57.1
△22.7
△7.4
△30.9

원유
LPG
석유제품
기타 석유화학제품
가죽
석유화학 중간원료
합성수지
기초유분
합성고무
철강판

1,985
57
24

7
6
5
2
2
2
1

△8.1
△33.8
△72.0

82.1
39.7

142.1
△48.7
△78.2
△45.2
△57.6

신국환 장관은 최근 들어 중동지역의 정세불안, 세계경제의 회복 등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는 국제유가의 안



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으며, 이에 장가네 장관은 국제유가는 일정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것이 석유 소

비국 뿐만 아니라 산유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.
또 신국환 장관은 한국기업이 30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, 외환위

기 이후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기업들도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났음을 강조하고,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

책은행을 통한 이행 보증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고 한국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배려를 요청했다.
이에 장가네 장관은 한국기업의 공사수행에 만족을 표시하고 원유·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의 많

은 참여를 희망했다.
주요 관심 프로젝트인 South Pars 가스전 9- 10단계 공사(15억달러)에는 LG건설이, South Pars 가스전 6-8

단계(27억달러) 공사에는 삼성물산, LG상사, 현대건설, 대우건설이, Kharg Island 가스처리시설(5억달러) 공사

에는 현대중공업, SK건설, 대우건설, 삼성물산이, Tabnak 가스처리시설(4억달러) 공사에는 삼성엔지니어링과

LG건설이 수주에 나서고 있다.
< Chemical Daily N ews 2002/ 04/ 12>


